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셀트리온 그룹, 신한은행…인천지역 수해복구 위해 7억 원 쾌척
 - 115년만의 집중호우 수해복구 위해 셀트리온 4억, 신한은행 3억 기부 - 

- 지역을 대표하는 바이오·금융그룹의 자발적 사회공헌 활동 이어져 -

지난 8일부터 11일에 내린 115년만의 집중호우로 인천지역에 큰 피해

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복구를 위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

셀트리온그룹 기우성 부회장과 신한은행 박성현 부행장을 차례로 만

나 수해 복구활동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 날 전달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셀트리온그룹 기우성 부회

장, 신한은행 박성현 부행장,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김창남 회장 등

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했다. 

인천지역을 대표하는 바이오그룹과 인천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

그룹인 셀트리온 그룹과 신한은행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

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천지역과 시민을 위한 수해복구지원 

등 구호활동과 생활지원에 나선 것이다. 셀트리온 그룹은 4억, 신한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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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은 3억 등을 각각 자발적으로 성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셀트리온그룹 기우성 부회장은 이번 성금을 통해 “수해지역의 피해

복구와 수재민들의 일상 복귀가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

바란다.”고 말했다.

신한은행 박성현 부행장 또한 “침수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

들이 하루 빨리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”며 “인천시

금고 은행으로서 인천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나가겠다.”고 

말했다.  

유정복 인천시장은 “이번 호우 피해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도움

이 필요한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신 셀트리온그룹 및 신한

은행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재민은 물론 이번 

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

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며 피해복구를 위한 기업들의 기부

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셀트리온 그룹은 인천지역 피해복구를 위해 4억을 기부한 것 이외에

도 1억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기부했으며, 신한은행은 2017년 7

월 인천지역에 폭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복구를 위해 1억 원을 

기부하고 가재도구 세척 등 자원봉사 활동도 펼쳤었다.

두 그룹에서 기부한 7억 원의 성금은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

입은 인천지역의 수해피해복구, 구호물품세트 제작, 취약계층 및 위기

가정 지원 등 대한적십자사의 다양한 구호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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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'수해 구호활동 지원 기부금 전달식'에서 셀트리
온 기우성 부회장에게 기부금을 전달받고 있다.

▲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'수해 복구 지원 기부금 전달식'에서 신한은행 
박성현 부행장에게 기부금을 전달받고 있다.
다운로드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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